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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Finally, the fifth topic was the opinion that only some members of both generations experience 

or cause generational conflict, exemplified by “not all members of the older generation are 

Kkondae,” and “there are young Kkondaes even among the MZ generation.” To reduce generational 

conflict, it is necessary to find an appropriate way to share and communicate the sociocultural values 

and lifestyles experienced by each gene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generational 

conflict highlighted by the news media can be viewed as a problem occurring in some individuals or in 

the age difference related to the number of years of life. News media have the power to create social 

discourse and issue specific topics. The names and characteristics of specific generations mentioned in 

the news are highly likely to serve as a frame of reference for the public to understand them. In 

particular, it should be noted that excessive generalization of a specific generation can aggravate 

generational conflict by fixing stereotyped images and attitudes toward that gener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erms of suggesting the role and influence of news 

comments. As shown in this study, it can be seen that news audiences actively and honestly express 

their opinions through comments regardless of the content of the article. Based on the above results, 

this study discusses the role of the media in achieving generational solidarity. 

Keywords: Generation Conflict, Generation Gap, News Comments, Online Opinion, Topic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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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국이 고령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세  갈등이 시 히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두되었

다. 세  갈등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국민의 비율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정해식 외, 2018). 

련 연구들은 세  갈등이 발생한 주된 이유를 ‘세  간 자원 분배 경쟁’ 때문이라고 지 한다( : 

박길성, 2011; 원 희·한정란, 2019; 이수연·최인희·김인순, 2010). ‘65세 이상 퇴직 연령층이 

총인구의 14% 이상을 차지했지만, 경제활동 인구의 상 인 부족으로 은이들이 기성세 에 

한 부양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여기에 기성세 가 은 시  렸던 것과 다

른 불평등·불공정한 사회, 신-구세 의 가치  충돌  정치  견해차까지 더해져 특정 세 를 

향한 오 표 까지 생겨날 정도로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남궁은하, 2021; 신진욱·조은혜, 

2020; 최유석·오유진·문유진, 2015). 2026년 고령사회를 앞둔 시 에서 세  갈등을 완화

하고, 공감을 끌어낼 수 있는 소통 방안에 한 학문  심이 요청된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갈

등 이슈를 달하는 뉴스 미디어를 주목하고, 세  연 를 한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일지 고민

해보고자 한다. 

세  연 를 한 뉴스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기 해서는 먼  재 상황을 검할 필요

가 있다. 세  갈등이 세  간  기회의 부족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을 고려하면(한국보건사

회연구원, 2020), 미디어는 나와 다른 세 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요한 채 이다. 세  

갈등은 뉴스 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이슈  하나로, 이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 내 세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내가 속한 세 가 다른 세 를 바라보는 시각이 어떠한지 간 으로 경험할 

수 있다. 련하여 정해식과 동료들(2018)은 한국 사회 내 갈등에 한 언론 보도 경향을 1990

년 , 2000년 , 2010년 로 구분해 살펴보았으며, 세  갈등에 한 뉴스 보도가 2010년  이

후 증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10년  언론에 자주 등장한 세  갈등 키워드는 ‘일자리’, 

‘정년 연장’, ‘임 피크제’, ‘꼰  발상’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정해식 외, 2018).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재의 청년세 와 기성세 가 고용  경제  측면과 련해 충돌을 겪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에는 청년세 를 ‘MZ세 ’로, 기성세 를 ‘꼰 ’라 칭하며 세  간 립을 보도하는 뉴

스 기사가 자주 에 띈다. 세  명칭과 함께 등장하는 갈등 담론은 ‘세  간 불화를 조장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박재흥, 2009)’는 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세  명칭에 내재한 제한된 이미지

가 특정 세 에 한 고정 념을 만들고, 나와 다른 세 를 ‘그들’로서 타자화해버리기 때문이다

(김선기, 2014; 박재흥, 2009). 선행연구들은 뉴스 미디어가 특정 세 에 한 담론을 만들어



92 한국언론학보 66권 1호 (2022년 2월)

내면서 세  갈등을 생산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 해왔다(방정배·최세경, 2003; 방희경·유수미, 

2015). 사회  갈등은 주로 뉴스 미디어를 통해 공 에게 달되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집단의 

만을 부각 혹은 배제함으로써 갈등을 조장한다는 것이다(방정배·최세경, 2003, p.224). 여

기에 그 자체로 집단을 범주화하는 세  명칭까지 더해진다면, 세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김선기, 2014). 이러한 실정에 비해, 미디어 커뮤니 이션 측면에서 세  통합에 한 연

구는 활발하지 못한 편이다.

더욱이 공 이 뉴스 미디어에서 달하는 세  갈등 문제를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

석하고 있는지는 아직 구체 으로 확인된 바 없다. 지 까지 미디어 연구에서는 -사회  

가설(para-social contact hypothesis) 혹은 미디어의 배양 이론(cultivation theory)을 근

거로, 공 은 뉴스 미디어에서 달된 세  갈등 구조와 이미지 그 로를 습득할 가능성이 크다

고 주장해왔다. 이에 주로 뉴스 임 분석, 비  담론분석 주의 연구가 많이 진행 다( : 

김선기, 2016; 방정배·최세경, 2003; 방희경·유수미, 2015; 신진욱·조은혜, 2020). 뉴스 미디

어가 세  갈등 문제를 어떻게 진단하고 평가하느냐에 따라 해당 문제를 하는 공 의 시각과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에서(김미리·이선희·정순둘, 2020), 뉴스 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메시지의 내용  특성을 악하는 것은 요하다. 하지만 세  갈등을 해결하기 한 소통 방안

을 모색하기 해서는 실제 갈등을 겪는 주체인 공 의 상세한 의견도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 조

사 연구들은 주로 우리 사회에 세  갈등이 존재하는지, 어느 정도로 심각하다고 느끼는지 등 단

편  악에 그치고 있어, 세  갈등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통찰을 얻는 데에 부족한 측면이 많

다. 이에 본 연구는 세  갈등 이슈를 달하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와 해당 뉴스를 한 여론의 

반응으로서 댓 을 주목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은 뉴스 미디어를 통해 생성되는 세  갈등 담론에 한 공 의 반응을 댓

을 통해 살펴보는 것이다. 댓 은 “특정 이슈를 바라보고 해석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생생한 목소

리가 직  기록되는 공간(p.256)”으로, 뉴스 기사에서 다 진 특정 이슈에 한 여론의 태도와 

의견 등을 악하는 데 용이하다(양혜승, 2009). 비록 댓 을 직  작성하는 사람들은 일부일지

라도, 온라인 뉴스 이용자들은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알고자 댓 을 읽는 경우가 많으며(한국

언론진흥재단, 2018) 자신의 의견을 댓 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김혜미·이

웅, 2011; 이은주·장윤재, 2009). 이러한 측면에서, 온라인 뉴스 기사에 달린 댓 은 세  갈

등 이슈를 하는 뉴스 이용자들의 태도를 악할 수 있는 요한 자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 정체성 이론을 바탕으로 세  갈등의 심에 있는 ‘MZ세 ’와 ‘기성세 ’라는 명

칭에 을 두고, 련 뉴스를 한 공 이 남긴 댓 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갈등을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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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주체를 향한 댓 의 태도가 어떠한지 확인하고, 세  명칭별 특성과 이들의 갈등 양상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세  공감을 통한 갈등 완화 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어 미디어 커뮤니 이션 측면의 시사 을 제공해 다는 에서 학문 , 실무  의

미가 있다.

2. 문헌검토

1) 사회 정체성 이론을 토 로 살펴본 세  갈등 인식과 미디어

세  갈등은 세  구분으로 생겨난 차이로부터 시작된다. 정치․사회․문화  변화에 따라, 비슷

한 연 에 태어난 사람들은 그들 세 만의 고유한 문화․정서․생활양식을 형성한다(정순둘, 정

주희, 김미리, 2016). 즉, 출생한 시기에 따라 경험한 사회  환경이 다를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세  간 가치 의 차이와 서로를 향한 편견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박재흥, 2010; 정순둘 

외, 2016). 이러한 과 인식의 차이는 핵가족화로 인해 세  간 교류의 기회가 차 어지

면서 더욱 커지고 있다(이 룡, 2004). 사회 정체성 이론(social identity theory)에 따르면, 

사회 속에 사는 개인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self)에 한 정체성을 지각한다(Tajfel 

& Turner, 1986). 이때 개인이 태어난 출생 연도는 가장 기본 인 사회  범주로서, 개인 스

스로와 자신이 속한 집단(in-group)을 이해하는 요한 틀로 작용한다(North & Fiske, 

2012). 결과 으로, 내집단 구성원과의 유사성 인식은 나와 다른 정체성을 지닌 외집단 구성원

과의 차이 인식으로 이어지게 되고, 내 기 에서 익숙하지 않은 상 에 해 왜곡된 지각을 하게 

된다(Turner, 1985).

와 같이, 세  집단 간 이해의 부족에서 오는 갈등을 이기 해서는 서로를 향한 정보

가 필요하다. 앨포트(Allport, 1954)  페티그루(Pettigrew, 1998)는 ‘집단 간 만남이 편견

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가설(contact hypothesis)을 제안했다. 외집단과의 을 

통해 내가 몰랐던 사람들에 해 알게 되고, 확장된 이해의 폭은 기존의 정보가 잘못되었음을 재

평가하게 해주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 요지다(Allport, 1954; Pettigrew, 1998). 련하

여, 황미 (2019)은 노인과 직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일수록 노인에 한 부정  태도나 

차별주의가 낮다는 을 밝혔다. 비슷하게, 이지연과 한경혜(2017)는 한국 성인남녀 1,535명을 

표본으로 한 2차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인과의 일상 률이 높고 친 한 교류를 경험한 사람

은  기회가 없었던 사람에 비해 노인에 한 정  태도가 높다는 을 확인했다.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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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집단을 향한 태도 개선의 효과는 미디어를 통한 간 인 (mediated intergroup 

contact)을 통해서도 기 할 수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 안순태·강한나, 

2018; 황미 , 2019; Ortiz & Harwood, 2007).

미디어를 통한 간  경험이 나와 다른 세 에 한 인식 차이를 여주는 효과가 있지만, 

요한 것은 미디어가 달하는 메시지의 내용에 따라 정반 의 결과도 나타날 수 있다는 이

다. 다시 말해, 미디어를 통해 비치는 타 세 에 한 이미지가 부정 일 경우, 간  경험을 통해 

오히려 기존의 고정 념이 더 굳어질 가능성이 크다(안순태·이선 ·정순둘, 2017). 련하여 김

미리와 동료들(2020)은 미디어에서 노인에 한 차별  모습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세  갈등

을 높게 인식했으며, 이러한 경향은 미디어 이용량이 높은 사람에게 더 큰 폭으로 나타난다는 

을 확인했다. 안순태와 강한나(2018)는 텔 비  고·드라마·신문기사 등 통 미디어에 이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부정 인 노인 련 콘텐츠의 향을 조사했다. 이들 연구에 따르

면, 노인에 한 미디어 이 부정 일수록 노인 낙인이 증가했으며, 이는 노인과 함께하고 싶

어 하지 않는 회피  태도를 높이는 결과를 래했다(안순태·강한나, 2018). 즉, 뉴스 미디어의 

이  기능은 세  갈등을 낮출 수 있는 충분한 힘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편 성과 정 성으

로 인해 종종 갈등이 확 ·재생산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김 임, 2017). 

더욱이 미디어는 사회  담론을 생산하고 달하는 심에 있으므로, 이를 통해 각 세 를 

객 으로 단할 수 있는 정보를 기 하기 어렵다. 미디어가 달하는 특정 담론은 사회문화  

맥락 속에 존재하는 권력 혹은 이데올로기가 반 된 결과이기 때문이다(Fairclough, 1995). 마

찬가지로, 특정 세  혹은 세  갈등에 한 담론도 이를 둘러싼 사회문화  맥락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게 되며, 특정 세 의 정체성은 상 그 자체로부터 래한 것이라기보다 사회 으로 

구성된 담론에 따라 규정된다(방희경·유수미, 2015). 게다가 지 까지의 세  담론은 곧 “나

이든 세 는 보수 이고 은 세 는 진보 으로 묘사(p. 12)”되는 경향이 반복되고 있다(박재

흥, 2009). ‘청년’이라는 명칭에 “새로운 시 를 만들기 한 새로운 사회  주체(p. 6)”라는 의

미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이기훈, 2014; 김선기, 2016에서 재인용).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청년세 , 기성세  등 세 를 구분하는 집단 범주 자체가 세  차이와 갈등의 존재를 규정

하고, 이러한 명칭 속에 각 세 와 연령층을 하는 편견이 담겨 있을 수 있다.

2) 세  명칭과 세  갈등

시 가 바뀜에 따라 청년세 와 기성세 를 지칭하는 다양한 표 들이 생겨나고 사라짐을 반복

한다. 박재흥(2009)은 세  명칭이 ‘역사  사건이나 시  특성’, ‘나이 혹은 생애주기 단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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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행태  특성’ 등 크게 세 가지 기 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했다. 를 들어, ‘베이비붐 세

’, ‘386세 ’, ‘88만 원 세 ’가 정치·경제  사건과 상황을 반 한 명칭이라면, ‘신세 ’, ‘X세

’, ‘N세 ’ 등은 사회문화  특성에 따른 행동  특성이 반 된 명칭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세  명칭이 만들어지는 이유에 해 박재흥(2009)은 “세  이름을 생산하는 3  주체가 

매체, 기업과 고기획사, 정치권”이라고 지 했으며, “ 매체는 시  풍속과 사람들을 이

해하는 방편으로, 기업과 고기획사는 마  상의 차별화를 통한 매 확 를 해, 정치권

에서는 유권자 분할 포섭을 해 세  이름을 생산하는 데 심을 가질 것이다(p. 14)”라고 주장

했다.

세  명칭 속에는 시  특성이 반 되어 있음과 동시에, 특정 세 를 정의하는 단편 인 

지식 구조가 담겨 있다. 이는 특정 세 를 이해하는 사회  담론으로 기능하며, 뉴스 미디어를 

통해 확산된다. 련하여, 방희경과 유수미(2015)는 국내 주요 언론사에서 청년세 에 해 어

떠한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살펴보았으며, 세  명칭에 따라 청년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

짐을 확인했다. 를 들어, 뉴스 기사에서 ‘실크세 ’, ‘G세 ’로 호명된 청년들은 자기 발 을 

한 능력을 갖춘 이들로 묘사되며, 개인 스스로 열심히 노력한다면 충분히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

는 시 에 살고 있다는 이 강조되었다. 반면, ‘88만 원 세 ’와 ‘삼포 세 ’로 호명된 청년들은 

불안정한 일자리, 학자  출 상환, 치솟은 집값 등 경제  불황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한경쟁 시스템의 희생양으로 묘사되었다. 즉, 같은 20·30세 의 청년을 칭하고 있지만, 어떠

한 이름으로 불리느냐에 따라 이들을 이해하는 시각이 완 히 달라지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청년세 와 기성세 의 갈등 문제를 해석하고, 세  연 를 한 안을 제시하는 방식에 있어 

 다른 으로 여할 수 있다.

세 (generation)라는 개념  특성상, 세  담론은 고정되어 있지 않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를 들어, 2002년 미디어를 통해 비친 청년세 는 변화의 주체세력이자 희망이

었던 반면, 2003년에는 기성세 와 립하는 청년세 의 모습이 강조되었다(권정민, 2007; 박

재흥, 2009에서 재인용). 2010년 이후 뉴스 미디어의 청년세  담론을 분석한 김선기(2016)는 

“기성세 와 다르게 무언가 결핍되어 있고, 무언가 바 어야 할 집단 범주로서 연령주의

(ageism)인 편견이 반 되어 있다(p. 55)”고 지 했다. 미디어를 통해 달되는 세  담론의 

향 때문인지, 2010년 이후 우리 사회에 세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한 국민 비율도 매년 증

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정해식 외, 2018). 하지만 사실 모든 청년세 가 기성세 와 갈등을 겪

고 있는 것은 아닐 것이며, ‘88만 원 세 ’ 등의 명칭 속에 내포된 것처럼 모두의 미래가 암울한 

것도 아니다. 이와 련해 박재흥(2009)은 “일정한 나이가 되면 반복 으로 나타나는 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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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유행과 같이 짧게 나타났다 사라지는 상을 세  상으로 포장하는 것은 세  간 편 가르

기만 심화시킬 뿐(p. 21-22)”이라고 지 했다.

미디어를 통해 형성되고 되는 세  명칭의 사용이 세  차이와 갈등의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에 주의해야 한다. 앞서 사회 정체성 이론을 통해 설명했듯이, 개인은 내집단에 

한 편향  태도(in-group bias)를 보이기 때문에, 세  명칭을 통한 집단 구분은 세  간 갈등

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North & Fiske, 2012). 게다가 세  명칭에 의한 언어  범주화

(labelling)는 고정 념을 넘어 그들을 비하하고 멸시하는 오 표 으로 변질될 험성까지 지

닌다(강병창, 2019). 이 게 되면, 세  명칭의 기능은 특정 시 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코호트

(cohort) 특성을 설명하는 차원이 아닌, ‘사회 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에게 부여된 언어  

표식(labelling)’으로 정의되는 낙인(stigma)의 개념(Link & Phelan, 2001)으로 들어올 수 

있는 험성을 갖게 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MZ세 ’는 요즘의 20·30세 를 일컫는 명칭이다. 아직 MZ세 에 

한 미디어 담론분석이 시도된 바는 없지만, 체로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우선시하고 주체성이 

강한 세 로 평가받고 있다(주용완, 2021). MZ세 와 비슷하게, 자기 정체성이 강하고 변화를 

추구하는 신세 로 불리던 386세 는 이제 년에 어든 기성세 가 되었다. 386세 가 지

의 MZ세  나이 던 1990년부터 2019년까지 4개 주요 언론사의 신문기사를 분석한 신진욱

(2020)의 연구에 따르면, 지 의 386세 는 청년세 와 충돌하는 기성세 이자 무능한 꼰  집

단이라는 담론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한층 나아가, 본 연구는 온라인 뉴스 

미디어를 통해 생산되는 요즘의 청년세 와 기성세 의 갈등에 해 공 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

는지 댓 을 통해 확인해보고자 한다.

3) 온라인 뉴스 댓 이 갖는 사회  의미

본 연구는 세  갈등 이슈에 한 공 의 반응을 살펴보기 해 온라인 뉴스 기사에 달린 댓 을 

주목한다. 댓 은 온라인 뉴스 미디어에 부가된 인 소통  요소로서, 이용자 의견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이다(김혜미·이 웅, 2011; 이은주·장윤재, 2009). 방향 소통이 불가능했

던 통 미디어를 통해서는 뉴스가 달하는 메시지를 듣거나 읽는 수 에 머물 지만, 댓  기

능이 추가된 온라인 환경에서는 뉴스를 읽고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을 직  쓰는 것이 가능해졌

다. 즉, 댓 은 뉴스 이용이 오 라인에서 온라인으로 환됨에 따라 생겨난 가장 큰 변화이자, 

뉴스 이용자들을 극 인 이슈 참여자로 만들어  계기가 되었다(김혜미·이 웅, 2011).

뉴스 댓 은 온라인 여론의 동향을 악할 수 있는 요한 자료이다. 비록 악성 댓 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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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와 실제 댓 을 작성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등으로 인해 댓 의 역할과 기능에 

한 비 이 제기되기도 하지만, 많은 선행연구가 댓 이 여론 형성에 일정 부분 향을 미친다는 

에 동의한다( : 김혜미·이 웅, 2011; 이미나, 2010; 이은주·장윤재, 2009; 정일권·김 석, 

2006). 련하여, 최동성과 동료들(2008)은 2007년 한국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신정아 

교수의 학력 조 사건을 다룬 뉴스 댓 을 토 로 여론 형성 과정과 특성에 해 연구했다. 이들

은 댓 의 의견이 다수와 소수로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음을 확인한 결과를 토 로, 댓 이 의견

표 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으며, 익명성이라는 댓  특성이 자신의 의견을 내는데 소극 이었던 

사람들의 의견을 밖으로 끌어내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최동성 외, 2008). 이은주와 장윤재

(2009)는 댓  읽기의 효과를 검증하는 실험연구를 통해 피험자들이 댓 을 통해 온라인 여론뿐

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일반  여론까지 추론하는 경향을 보임을 확인했다. 게다가 온라인 뉴스 

이용자는 기사와 댓 도 함께 읽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댓 은 뉴스 기사와 마찬가지로 특정 이

슈를 해석하고 단하는 인지  틀을 제공하는 향력을 행사한다(김혜미·이 웅, 2011). 

소수가 작성한 댓 이 댓  읽기를 통해 다수의 의견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댓  읽기의 향력은 인지 부조화 이론  침묵의 나선 이론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집단주의 문화권에 사는 개인은 소속감의 욕구가 강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념이나 생각이 다수와 

일치하는지가 상당히 요하다(Hoshino-Browne et al., 2005). 실제로, 한국 사람들은 다수

의 의견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단이 들지라도 집단으로부터 배제될 것이 두려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 침묵하는 경향이 있으며, 불일치로 인한 부조화를 해결하기 해 집단 의견에 동조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An & Lee, 2019). 이와 련해, 정일권과 김 석(2006)은 개인은 댓

을 읽음으로써 다수의 의견과 자신의 의견을 비교하고, 댓 에 분포된 의견이 강한 쪽으로 본

인의 의견을 맞추려는 경향이 높음을 확인했다. 마찬가지로, 강재원과 김선자(2012)도 댓 의 

견해가 이슈에 한 의견 변화에 유의미한 향을 미친다는 을 밝혔다.  연구에 따르면, 댓

과 개인의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해당 의견이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더 요한 

것은 댓 과 개인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댓 은 기존 의견을 변화시킬 강력한 힘을 가지

고 있다는 이다(강재원·김선자, 2012).

와 같은 댓 의 향력을 고려했을 때, 댓 의 내용을 살펴 으로써 세  갈등 문제를 

한 공 의 인식과 태도를 어느 정도 짐작해볼 수 있다. 비록 빅데이터를 활용한 텍스트 분석은 

기존의 담론분석이나 내용분석과 같이 질 인 측면을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없지만, 체 댓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의 연결성을 토 로 해당 댓 들에서 나타내는 상  주제가 무엇인지를 

악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특히, 소수의 댓 보다 다수의 댓 이 여론 형성에 향력이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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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정일권·김 석, 2006), 상  빈도수라는 양  결과를 이용한 텍스트 분석은 기존 질  

분석보다 더욱 객 인 악이 가능할 것이다. 온라인 뉴스 댓 을 통해 특정 이슈에 한 공

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댓  분석은 불특정 다수의 솔직한 의견을 악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강 이 있다( : 신경아·최윤형, 2020; 안순태·임유진·이하나, 2020; 이

윤주·김설아·도 성, 2020). 하지만 뉴스 미디어에서 세  는 세  갈등에 한 어떠한 담론

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한 연구는 많지만, 댓  분석을 통해 해당 담론을 한 수용자의 반응

을 살펴본 연구는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토 로 

텍스트 분석을 시행하여, 세  갈등을 다른 뉴스에 달린 댓 들이 어떠한 을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문제 1. 세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 댓 에서 세 를 칭하는 명칭으로 자주 언 되는 단어

는 무엇인가? 

연구문제 2. 세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 댓  속 세 를 칭하는 단어에 내포된 이미지나 태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3. MZ세 와 기성세 의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에 달린 댓 들의 주제 분류는 어떠

한가?

연구문제 4. 세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 댓  속 MZ세  혹은 기성세 라는 명칭이 만들어내

는 세  담론의 내용  특성은 어떠한가?

3. 연구방법

1) 연구자료  수집

본 연구의 분석 상은 청년세 와 기성세 의 갈등을 주제로 한 온라인 뉴스 기사에 달린 댓 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댓 을 수집하기 해 먼  온라인 뉴스 기사를 수집했다. 두 세  간 갈

등이 주로 경제  측면에서 빚어진다는 선행연구(정해식 외, 2018)에 따라, 기사 주제를 고용·

노동  조직문화로 한정했다. 기사 수집을 해서는 뉴스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했다. 뉴스 기사를 수집하기 한 검색어로는 

‘MZ세 ’와 ‘기성세 ’를 사용했으며, 두 개의 검색어가 동시에 출 하는 기사들만을 추출했다

(‘MZ세 +기성세 ’ 사용). 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로 제한하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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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기간 내 보도된 지면 기사만을 수집했다. 네이버 뉴스에서는 기사 유형으로 ‘ 체’, ‘포토’, ‘동

상’, ‘지면 기사’, ‘보도자료’, ‘자동생성기사’ 등 총 6가지 카테고리를 제공하는데, 댓 을 수집

하기 해 뉴스를 검색하는 본 연구의 성격상 ‘지면 기사’로 기사 유형을 제한하는 것이 하다

고 단했다. 한편, 2019년도의 경우, MZ세 를 키워드로 기사 검색 시 세  갈등을 다룬 기사

가 확인되지 않았다. 체로 “MZ세  소비트 드 ‘FOR ME’에 꽂혔다”, “‘온라인 좁다’ 박차고 

나온 MZ 패션...커비낫, 오 라인 토 확장” 등 마  련 기사 혹은 “‘ 은 총수’ 구 모의 

실용주의...LG, 33년 만에 강당 시무식 없앤다”와 같은 보도자료 성격의 기사들이었다. 한, 

“‘그들만의 시무식’ 퇴출...MZ 세 와 소통한다” 등 세  소통 방안을 다룬 기사들에는 댓 이 작

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0년도 1월 1일부터 연구 종료 시 인 2021년 4월 

30일까지로 기간을 설정했다. 댓 이 많이 달린 기사를 추출하기 해 언론사는 일간지 주로, 

경향신문․국민일보․내일신문․동아일보․매일일보 등 네이버를 통해 볼 수 있는 15개 신문사

를 모두 선택했다. 본 연구는 세  갈등 이슈를 다룬 뉴스에 달린 댓 을 연구 상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MZ세 의 소비 트 드를 다루거나 주식·부동산에 심이 있는 MZ세 에 한 기사들

은 모두 분석 상에서 제외했다. 네이버 검색을 통해 수집된 뉴스 기사  댓 이 달린 기사의 

수는 총 19건으로 었지만, 총 수집된 댓 의 수는 3,547건이었다. 구체 으로, 경향신문 3건

(댓  수: 43건), 동아일보 2건(댓  수: 48건), 세계일보 5건(댓  수: 539건), 조선일보 3건

(댓  수: 1841건), 앙일보 6건(댓  수: 803건), 한국일보 1건(댓  수: 44건)의 뉴스 기사

가 수집되었다. 검색된 기사와 해당 기사에 달린 댓 들은 Python을 이용해 웹 크롤링(Web 

Crawling)하 다. Python에는 웹 크롤링이 가능한 다양한 패키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이  

본 연구는 Selenium을 이용하 다. 

2) 분석방법

(1) 데이터 처리 

수집된 댓 은 작성자가 입력한 자연어 형태 그 로 텍스트 문서로 장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데이터를 읽을 수 없다. 이에 자연어를 인공어로 변환하는 데이터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Python의 Komoran3 패키지를 이용해 형태소 분석을 하 다. 형태소 분석 도구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해당 패키지는 사용자 사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 처리 수행이 가능한 특

징이 있다. 사용자 사 이란, 어휘 사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단어를 연구자 필요로 임의로 추

가하여 사용하는 사 을 의미한다(신 철·옥철 , 2012). 를 들어, ‘MZ세 ’, ‘꼰 ’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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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어들은 신조어이기 때문에 기본 어휘 사 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용자 사  기능을 이용

해 추가해야 한다. 그 지 않으면 요한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단어가 분석 시 출력되지 않

아, 요한 의미를 놓칠 가능성이 크다.

웹 크롤러를 통해 수집된 3,547건의 댓 들은 1차 형태소 분석을 통해 인공어로 처리되었

다. 이 과정에서 문장 내용을 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 숫자, 사, 치사, 조사, 속

사 등이 모두 제거되었다. 그러나 1차 처리 과정만으로는 텍스트 분석을 하는 데 불안정한 측

면이 많다. 텍스트 분석의 핵심은 주요 빈출 단어가 무엇인지를 악하는 것이지만, 사용자마다 

같은 의미를 표 하는 데 다양한 단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주요 단어의 빈도수를 높이기 

해서는 유사한 의미가 있는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통합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요즘애’, ‘요새애들’은 ‘요즘애들’로, ‘기사잘못’, ‘기자이상’은 ‘기사문제’ 등과 같이 동일

한 의미의 단어들을 하나의 단어로 처리하 으며,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있’, ‘반’, ‘같’, ‘없’ 등과 

같은 단어들은 모두 제거했다.

정제 작업이 모두 완료된 후, 단어별 빈도수와 비율을 확인했다. 이 빈도수를 기반으로 텍

스톰을 통해 Term Frequency (TF) - Inverse Document Frequency (IDF) 값과 연결 

심성(degree centrality) 값을 산출했다. TF-IDF는 한 사람의 답변 속에서 등장하는 단어의 

빈도(Term Frequency)와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수집된 체 답변 에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

지를 계산한 값(Document Frequency)의 역수를 곱한 값으로, 단어의 요도를 나타내는 값

이다. 연결 심성은 하나의 단어에 몇 개의 단어가 연결되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단어의 

요도를 평가하는 값이다. 본 연구에서는 TF-IDF 값  연결 심성 등을 계산할 때 개별 문장

이 아닌 하나의 댓 을 분석 수 으로 두었다.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댓 이던지 두 개 이상

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댓 이던지 계없이 한 댓 에 포함된 모든 문장은 한 사람이 작성한 것

이기에, 댓  수 에서 분석하는 것이 하다고 단했다.

(2) 토픽 모델링

토픽 모델링은 문서 내의 단어 빈도수를 토 로 유사 문서의 군집을 악함으로써 량의 텍스트

에 내재된 의미 구조를 찾는 통계  알고리즘이다(Weng, Lim & Jiang, 2010). 특정 주제에 

련된 문서들에는 그 주제와 련된 핵심 단어가 다른 단어에 비해 더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동시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은 유사한 의미가 있는 하나의 주제로 묶을 수 있다. 한편, 텍스트 

분석에서는 주로 LDA(Latent Dirichlet Allocation)를 기반으로 토픽 모델링을 실시한다(박

자 ·송민, 2013). 지 까지 선행연구들은 신문 사설이나 보도 기사, 례 등 장문의 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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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토픽 모델링을 시행했기에 LDA 방식을 주로 사용했다( : 박승정· 진오·김선우·김성태, 

2017; 심 식·김형 , 2017; 이태 ·이승배·오창동, 2017). LDA는 Dirichlet 분포를 이용해 

텍스트 문서 내 단어들이 특정 토픽에 포함될 확률을 계산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댓 과 

같이 짧은 문장을 분석하는데 부 합하다. 명사·조사 등 불용어가 제외되면, 하나의 댓 에 남

아 있는 단어의 수가 어져 특정 주제의 의미를 악하기 힘들기 때문이다(Yan, Guo & Lan, 

2013). 이밖에 로지스틱 정규 분포를 용해 토픽 사이의 상 계를 공분산 구조로 반 한 

CTM(Correlated Topic Model)의 경우, “계산시간이 오래 걸리고, 토픽 분포의 변동 모수의 

분포에 한 업데이트에서  기울기  최 화에  의한  합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문제 ”이 있다

(김 정·장미정·신경식, 2016, p. 169). “STM(Structural Topic Modeling)은 량의 개별 

문서들을 가로질러 잠재 으로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복수의 주제들을 베이스 추정방식으

로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 기법을 이용하면 말뭉치에 속한 모든 문서를 구성하는 단어들의 분포

를 이용해 개별 문서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는 잠재  주제를 도출할 수 있지만”(이 웅, 김성희, 

2018, p. 135), 이 방법 역시 댓 과 같은 분석에 합하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토픽 모델링 분석의 한계를 해결하기 해, 특정 주제의 의미를 내포한 

단어가 한 번 이상 재출 하는 경우가 드문 단문을 분석하는데 합한 BTM(Biterm Topic 

Model)을 방식을 사용했다. BTM은 단어 순서를 고려하지 않고, 단문에 등장하는 두 단어의 조

합을 통해 주제를 추론하는 biterm 방식을 사용해 체 코퍼스(corpus)를 상으로 주제와 단

어의 분포를 추정한다. 를 들어, ‘MZ세 ’, ‘개인주의’, ‘이기 ’, ‘ 은꼰 ’라는 4개의 단어로 

구성된 문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각 단어를 {ｗ1,ｗ2,ｗ3,ｗ4,}로 표 하면 ‘w1+w2’, 

‘w1+w3’, ‘w1+w4’, ‘w2+w3’, ‘w2+w4’, ‘w3+w4’ 등과 같은 확률 조합이 가능하다. 이와 같

은 방법은 댓  처리 후에 남아 있는 단어의 수가 어 분석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 다(송

애린·박 호, 2018). 이와 같은 토픽 모델링을 해 Python의 토픽 모델 처리 패키지 함수를 

이용했으며, 토픽별로 20개의 상  빈도를 차지한 단어들을 추출해 해당 토픽의 의미를 악하

다.

본 연구는 α 값은 50/k (토픽의 수), η 값은 0.01을 용하고, 사후 분포 추정 방법으로 

베이지안 추정법의 일종인 Gibbs sampling을 용해 토픽의 수를 도출했다. 토픽의 수는 토픽

의 해석 가능성과 타당도, 유용성, 문  식견 등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범주화가 잘 되었다고 

단되는 토픽의 수를 결정할 수 있으며, 토픽의 명명은 도출된 키워드를 기반으로 한다

(DiMaggio et al., 2013). BTM 역시 LDA와 동일하게 토픽 모델링의 웹 기반 시각화 도구인 

LDAvis 패키지를 통해 토픽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1). 이에 본 연구는 해당 패키지를 이용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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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차례 다른 토픽 수를 부여해 보고, 각각의 Inter Distance Map (IDM), 토픽 간의 거리를 

보여주는 지도를 확인 후 최 한 토픽들이 서로 겹치지 않으며, 경계가 명확한 k수를 최종 토픽 

수로 결정했다. 그 후 토픽별로 가 치가 높은 키워드를 20개씩 도출한 후 해당 토픽에 포함된 

키워드를 심으로 토픽 이름을 명명했다. 

4. 연구결과

1) 댓  내 주요 키워드 분석

연구문제 1과 연구문제 2를 확인하기 해, 체 댓 을 상으로 주요 키워드에 한 빈도 분석

을 시행했다. <Table 1>은 수집된 체 댓 의 주요 키워드를 나타낸다. 데이터 처리 과정을 

통해, 체 3,547개의 댓   분석에 사용될 상  200개 단어를 출력했으며, 이  상  40개의 

주요 키워드를 제시했다. 반 으로 댓 에는 ‘꼰 (Kkondae)’, ‘기사문제(Article-problem)’, 

‘회사(Company)’, ‘말많은(Talkative)’, ‘회식(Dining-together)’, ‘상사노릇(Boss)’, ‘세 차

이(Generation-gap)’, ‘일없는(No-work)’, ‘요즘애들(Kids-there-days)’, ‘나이많은(Old)’, 

‘개념없는(Thoughtless)’ 등의 단어가 상 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세  갈등을 다룬 온라인 뉴스 댓 에서 세 를 칭하는 명칭으로 자주 언 되는 단어는 

‘꼰 ’와 ‘요즘애들’인 것을 알 수 있었다(연구문제 1). 

1) https://cran.r-project.org/web/packages/BTM/BTM.pdf

No. Keyword n % No. Keyword n %

1 Kkondae 1042 3.04% 21 Individualism 130 0.38%

2 Article-problem 389 1.13% 22 Unable 107 0.31%

3 Company 376 1.10% 23 Uncle 105 0.31%

4 Talkative 299 0.87% 24 Military-culture 104 0.30%

5 Dining-together 264 0.77% 25 Effort 104 0.30%

6 Boss 259 0.76% 26 Ignorance 103 0.30%

7 Generationgap 251 0.73% 27 Not-equal 96 0.28%

8 No-work 248 0.72% 28 Nunchi 78 0.23%

9 Kids-these-days 247 0.72% 29 Nam-Pingye 78 0.23%

Table 1. The Top 40 Key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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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빈도로 나타난 단어 , ‘꼰 ’와 ‘요즘애들’이라는 단어는 세 를 칭하는 단어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세 를 칭하는 두 단어에 내포된 이미지와 태도가 어떠한지 알아보기 해(연

구문제 2), ‘꼰 ’와 ‘요즘애들’이 어떠한 단어들과 가깝게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꼰

’와 련된 주요 단어들의 빈도수를 살펴보았다. <Table 2>에 제시했듯이, ‘꼰 ’, ‘답없는

(No-Dap)’, ‘헬조선(Hell-Joseon)’, ‘일없는’, ‘회사(Company)’, ‘회식(Dining-together)’ 등

이 상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F-IDF 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꼰 ’, ‘노답’ 등이 

체 주 식 답변 에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 요도가 높은 단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여

러 단어와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심(hub)이 되는 단어들이 무엇인지 연결 심성 값을 기 으

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노답’, ‘헬조선’, ‘회사’, ‘일없는’, ‘회식’ 등으로 확인되었다. 특

히, ‘꼰 ’와 ‘노답’이라는 키워드가 체 연결망을 구성하는 모든 키워드와 연결되어 가장 큰 활

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련된 댓 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원문을 

확인했으며, 해당 시는 다음과 같다. 

회식이란게 없었으면 좋겠음 회식이 무슨 꼰  비유 맞추다 끝나고  즐겁지가 않고 ㄷ술 별

로 안좋아하는 직원도 있는데 그런 거 생각도 안해 다

언젠가부터 꼰 들 그냥 무시하고 혼밥에 회식 불참했더니 내 삶이 바 더라. 개인 사생활 오지

랖에 업무는 과거에 이랬으니 이 게 해라 식으로 지시하면서 뭔 놈의 창의 이고 신선한 아이

디어를 찾는지 ㅋ 회의하면 무조건 편들어 줘야되는 자존감 없는 꼰 들 ... 반박하면 몇 달은 

삐진다.

No. Keyword n % No. Keyword n %

10 Old 241 0.70% 30 Coerce 76 0.22%

11 Thoughtless 219 0.64% 31 Nagging 73 0.21%

12 Problem 182 0.53% 32 Silly 67 0.20%

13 Communication 175 0.51% 33 Thanks-to-Parent 63 0.18%

14 You-too 170 0.50% 34 Incapable 63 0.18%

15 Understading 166 0.48% 35 Young 62 0.18%

16 Unfair 165 0.48% 36 Newcomer 62 0.18%

17 Pressure 163 0.48% 37 Respect 58 0.17%

18 Hell-Joseon 151 0.44% 38 Progress 58 0.17%

19 Dissatisfaction 150 0.44% 39 Weird 58 0.17%

20 Loath 137 0.40% 40 Tiring 58 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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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 후진국 만드는 주범들이 여기 있었네...그게 싫으면 둬? 회식이 연장? 말도 안되는 소

리...해외가서 하면 욕처먹고 돌로 맞을 소리...지네들이 헬조선 만들면서 알기나 알까? 한심한 

마인드의 사람들 많다 문제를 바꾸려고해야지 두래ㅋㅋㅋ

No. Keyword n % Keyword TF-IDF Keyword
Degree 

Centrality

1 Kkondae 668 3.17% Kkondae 1023.64 Kkondae 0.07

2 No-Dap 366 1.74% No-Dap 713.55 No-Dap 0.05

3 Hell-Joseon 296 1.41% Hell-Joseon 646.48 Hell-Joseon 0.04

4 No-work 258 1.23% No-work 618.19 Company 0.03

5 Company 236 1.12% Company 567.86 No-work 0.03

6 Dining-together 182 0.86% Dining-together 504.03 Article-problem 0.03

7 Article-problem 170 0.81% Old 463.16 Dining-together 0.02

8 Old 169 0.80% Article-problem 459.98 Boss 0.02

9 Boss 164 0.78% Boss 455.38 Old 0.02

10 Talkative 142 0.67% Pressure 403.95 Talkative 0.02

11 Pressure 138 0.66% Talkative 402.90 Pressure 0.02

12 Military-culture 105 0.50% Military-culture 330.34 Good 0.01

13 Good 104 0.49% Good 323.92 Military-culture 0.01

14 Loath 88 0.42% Loath 294.41 Loath 0.01

15 Junior 58 0.28% Junior 215.71 Director 0.01

16 Director 56 0.27% Director 212.66 Junior 0.01

17 Office 55 0.26% Office 208.87 Office 0.01

18 Nonsense 47 0.22% Nonsense 186.86 Time 0.01

19 Time 46 0.22% Uncle 184.76 Myself 0.01

20 Uncle 45 0.21% Time 184.02 Elder 0.01

21 Senior 44 0.21% Myself 175.37 Nonsense 0.01

22 Myself 43 0.20% Ka-talk 174.23 Senior 0.01

23 Elder 43 0.20% Senior 173.87 Hierarchy 0.01

24 Ka-talk 43 0.20% Elder 170.96 Act 0.01

25 Off-work 39 0.19% Newcomer 158.66 Reason 0.01

26 Newcomer 37 0.18% Off-work 158.02 Newcomer 0.01

27 Hierarchy 37 0.18% Hierarchy 154.03 Off-work 0.01

28 No-ability 36 0.17% No-ability 153.19 Embarrassed 0.01

29 Embarrassed 36 0.17% Understanding 152.00 Nagging 0.01

30 Understanding 36 0.17% Embarrassed 149.87 Effort 0.01

Table 2. The Top 30 Keyword - Kkon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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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요즘애들’과 연결된 주요 단어들이 무엇인지 살펴 으로써 해당 단어에 내포된 

이미지와 태도가 어떠한지 확인했다. <Table 3>에 제시했듯이, ‘요즘애들’, ‘답없는’, ‘개념없는’, 

‘나 에 희도’, ‘꼰 소리’ 등이 상 를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TF-IDF 값을 통해 확인한 

결과, ‘요즘애들’, ‘노답’, ‘개념없는’ 등이 체 주 식 답변 에 가장 자주 등장하면서 요도가 

높은 단어들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른 여러 단어와 연결되어 네트워크의 심(hub)이 되는 단

어들이 무엇인지 연결 심성 값을 기 으로 네트워크 구조를 살펴본 결과, ‘요즘애들’, ‘나 에

희도(You-too)’, ‘답없는’ 등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요즘애들’과 ‘나 에 희도’라는 키워

드가 체 연결망을 구성하는 모든 키워드와 연결되어 가장 큰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련된 댓 의 내용을 구체 으로 살펴보고자 원문을 확인했으며, 해당 시는 다

음과 같다. 

지 의 꼰 도 신입 시 에 그 윗선의 꼰 한테 같이. 아니, 더 심하게 당하면서 그 자리에 올

랐다. 지 의 신입들도 나 에 꼰 되면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 에서 고치지 않는다 뭐라 하

지 말고. 낭 에 희가 꼰  을때 고쳐 라. 쉽지는 않겠지만... 왕년에 시어머니한테 시집살

이 호되게 당한 며느리가 시어미되면 더 한다는 것은 만고불변이다.

당신은 과연 나 에 꼰 짓 않을 자신 있는지...??

자기가 나 에 자리에 앉으면 않그럴거 같지? 나 에  그 짓을 그 로 하고 있을 걸 ㅋㅋ 

 나이에 일  집에 들어가도 마 라도 자식도 쳐다도 않바 그러니 집에 일  가고 싶겠어. 당

신들에 미래야. 그러니 무 욕하지 말자고.

꼰 라고 비 하지만 나 엔 결국 희들도 아래 세 에게 꼰  소리 들을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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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댓  내용 토픽 분석

연구문제 3인 MZ세 와 기성세 의 갈등을 다룬 뉴스 기사에 달린 댓 들의 주제를 분류해보기 

해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다. 최  토픽 수는 10개로 지정했지만, 토픽 유사도 검증 결과에 따

라 토픽 개수를 조 하며 최종 토픽 수를 확정했다. 토픽 수를 선정하는 과정은 연구 방법론에 

자세히 기술했다. 결과 으로, 총 5개의 토픽이 도출되었다. <Table 4>는 댓 들의 토픽 분석결

No. Keyword n % Keyword TF-IDF Keyword
Degree 

Centrality

1 Kids-these-days 438 6.69% Kids-these-days 384.49 Kids-these-days 0.14

2 No-Dap 67 1.02% No-Dap 168.09 You-too 0.02

3 Thoughtless 63 0.96% Thoughtless 162.82 No-Dap 0.02

4 You-too 53 0.81% You-too 148.54 Thoughtless 0.02

5 Kkondae 53 0.81% Kkondae 144.80 Kkondae 0.02

6 Reckless 50 0.76% Pretext 137.06 Reckless 0.02

7 Pretext 44 0.67% Reckless 136.60 Rude 0.02

8 Article-problem 42 0.64% Article-problem 122.02 Pretext 0.02

9 Loath 41 0.63% Loath 118.02 Not-equal 0.02

10 Not-equal 40 0.61% Rude 117.77 Article-problem 0.02

11 Rude 39 0.60% Generation-gap 116.51 Loath 0.02

12 Generation-gap 37 0.57% Not-equal 115.14 Generation-gap 0.02

13 Good-time 30 0.46% Good-time 96.61 Good-time 0.01

14 Newcomer 23 0.35% Claim-right 90.60 Nunchi 0.01

15 Claim-right 22 0.34% Newcomer 84.71 Claim-right 0.01

16 Upset 21 0.32% Upset 75.01 Newcomer 0.01

17 90s 20 0.31% 90s 72.52 Upset 0.01

18 Experience 19 0.29% Nunchi 72.35 Understanding 0.01

19 Culture 19 0.29% Culture 68.89 Experience 0.01

20 Nunchi 19 0.29% Experience 67.86 Culture 0.01

21 Advice 18 0.27% Advice 67.38 Advice 0.01

22 Understanding 17 0.26% Individualism 67.17 Parents 0.01

23 Care 17 0.26% Understanding 65.91 Individualism 0.01

24 80s 17 0.26% 80s 65.91 Young 0.01

25 Individualism 17 0.26% Care 65.91 Generations 0.01

26 Parents 16 0.24% Senior 62.03 Care 0.01

27 Senior 16 0.24% Young 61.77 Senior 0.01

28 Bollocks 16 0.24% Parents 60.93 Ability 0.01

29 Ability 15 0.23% Bollocks 60.93 90s 0.01

30 Respect 15 0.23% Ability 60.47 Mess 0.01

Table 3. The Top 30 Keyword – MZ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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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나타낸다. 토픽별 상  키워드를 토 로 1)MZ세 에 한 의견(Opinion on the MZ 

generation), 2)기성세 에 한 의견(Opinion on the older generation), 3)언론이 세  

갈등을 조장(It’s the media that promotes generation conflict), 4)꼰 문화=한국문화

(Kkondae culture=Korean culture), 5)세  갈등은 일부의 문제(Some people’s 

problems) 등으로 구분했다. 

최종 분석을 통해 도출된 첫 번째 토픽과 두 번째 토픽은 본 연구의 연구문제 4를 확

인하는 데 합하다. 우선, 첫 번째 토픽은 「MZ세 에 한 의견」이다. 해당 토픽을 구

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요즘애들’, ‘ 희도나 에’, ‘개념없는’, ‘남핑계’ 등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토픽에 자주 출 한 단어들과 댓  원자료를 함께 살펴본 결과, 실에 불평만 하려

는 청년세 라는 부정  평가와 함께 이들도 곧 이들이 재 불만을 품고 있는 꼰 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담겨 있었다. 이와 련된 댓 의 시는 다음과 같다:

요즘애들 건설 인 생각은  없고, 이런 쓸데 없는 불평, 투정, 불만.. 다섯살 어린애 처럼 

억지 부리며 떼쓰고 분노발작하는게 유행인듯. 생각하는 수 부터 겁나 띨띨하고 모자르고 겁나 

유치함. 꼭 무슨 염병 같음. 열등종자들 특징만 완벽히 모아서 담아 놓은 거 같은 느낌.

90년 생도 늙으면 꼰 된다.

No. Topic Keywords %

1 Opinion on the MZ generation

MZ, Kids-these-days, You-too, Thoughtless, Pretext, 

Mindset, Weird, Talkative, Complain, Dissatisfaction, 

Hard, Tough

25.9%

2 Opinion on the older generation

Kkondae, Dining-together, No-weekend, No-work, 

Old, Nagging, Pressure, Elder, Job, Direction, Effort, 

Adult, Treatment

20.2%

3
It is the media that promotes 

generational conflict

Article-problem, Split, Generation-gap, Promote, 

Blunder, Weird, Instigation, Reverse, Irritable, Mess, 

Media, Problem, , Expression, Unqualified-jourlist 

17.2%

4 Kkondae culture = Korean culture

Pressure, Military-culture, Confucianism, Abu, 

No-dap, Kkondae-culture, Korea, Mess, Courtesy, 

Old-times, Joseon-dynasty 

19%

5 Some people’s problems

Partial, Individual-difference, Kkondae, Difference, 

Nunchi, Young, Treatment, Position, Reality, 

No-equal

17.6%

Table 4. Topic Mode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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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 생도 나 에 꼰 는 된다 ㅋㅋㅋ 왜냐면 80년 생도 신입때는 그 윗세 한테 요즘애들은 

사고방식이 다르다 ㅋㅋ 혹은 개념없다 ㅋㅋ 라떼는말이야 소리 들어가면서 나는 나 에 꼰  

되지말아야지.... 하고 버텼는데 ㅋㅋ 결국 꼰 는 되더라고 ㅋㅋ 90년 생도 다를바없고 00년

생도 10년생도 결국에는 나이먹으면 꼰  됨ㅋㅋㅋ

우리 회사 90년 생! 회사 1년만 다니고 잘려서 해직수당이랑 실업 여 받아서 여행 다니고 싶

어함! 어제 퇴근 후 친구와 들른 맛집 사진 인스타랑 블로그에 올리기! 퇴근 시간은 6시인데 5

시 55분에 PC끔! 이력서 받아보면 3개월짜리 4개월짜리 근무 경력 2개 기본! 본인 실력은 없

으면서 늘 불평 불만! 그만 둘 때 인수인계 같은거 없이 엄마가 화해서 희애 내일부터 못 나

간다고 회사로 화 옴!

다 필요없고 요즘애들은 줜나게 굴리는게 답이야. 첫번째로 의지가 약해. 옛날에는 이정도는 아

무것도 아니 던걸 가지고 요즘것들은 이래서 힘드네 래서 못하겠네 ㅉㅉ 그거 줜나게 굴려

면 다할수있는거다. 하여간 사람 을 해주니 불평만늘지ㅉㅉ 두번째로 뭐 우리때도 근무시간

에 몰래 주식 보거나 그러긴하지만 정말 몰래 잠깐 보는건데 요즘것들은 뭔 놓고 스맛폰질에 

유튜 에 쇼핑몰에 만화에 ㅉㅉ 차라리 주식 부동산처럼 자기 돈벌거 잠깐 보는거면 몰라 놓

고 쓰잘데기없는 그런거나 쳐보고있고 지 하면 주둥아리 빨나옴 ㅉㅉ

두 번째 토픽은 「기성세 에 한 의견」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꼰

’, ‘회식’, ‘주말없음’, ‘나이많은’, ‘생각없는’ 등으로 확인되었다. 이 토픽에는 자신의 의견을 일

방 으로 강조하는, 잔소리만 하고 쓸데없이 모임만 강조하는 상사와 큰 고생 없이 모든 걸 린 

기성세 에 한 부정  평가들이 담겨 있었다. 이와 련된 댓 의 시는 다음과 같다:

학다닐때 데모에 술만 처먹다가 IMF로 윗세  어버리고 그자리 차지해서 노조 설립하고 

철밥통 만들어 아랫세 에게는 양보안하고 꼰 질하는 최악의 60년  반 ~ 70년  반 세

 아닌가?

기성세 는 경쟁도 노력도 안하고 회사들어와서 투덜 기만 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 에 응

하지 못하고 머리만 이다가 후배들한테 일다 떠넘기고 잘하는 것은 뒷담화 까는 낙으로 회

사 출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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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 있을 때 자리 꿰차고 자기들 배불리기 바쁘고 그래놓고 애국타령에 2~30 한테 양보할 

 모르는 386 인간 말종들 모조리 참해야 된다. 우리나라 말아 처먹은 족속들이다. 그래놓고 

한다는 소리는 허구한 날 노력 부족 같은 개소리나 지껄이는 쓰 기 세

일은 안하고 충 시간 때우다 퇴근할 때쯤 느닷없이 회식 하자고 해서 자기 비유 맞추라 하는 

일을 안 한 시간 때우다 퇴근하는 국에 상사들 짤라야 됨

회식이나 술자리 번개, 주말mt 이런 것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친목도모라는 미명하에 은 직

원들이 고통 받고 있다. 안 그래도 자기 시간 없는 직장인인데 소 한 퇴근 후 녁시간, 주말마

 빼앗기고 있다. 그리고 상사가 한명이라도 있으면 그 술자리는 구나 가기 싫어한다. 부하

직원들이 자기와의 술자리를 좋아한다고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사니까 그냥 웃어주고 분

기 맞춰주는 거다. 그걸 자기와의 술자리를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착각한다면 그게 바로 꼰

다. 제발 쓸데없는 술자리좀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다.

세 번째 토픽은 「세  갈등을 조장하는 건 언론」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

는 ‘기사문제’, ‘분열’, ‘세 차이’, ‘조장’ 등으로 확인되었다. 다섯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댓 들은 

세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특정 세 를 부정 으로 묘사하고, 세  갈등을 기사화하는 언론에게 

있다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와 련된 댓 의 시는 다음과 같다:

꼰 라는 표 은 세 간 벽을 조장하는 단어이며 모멸감이 포함된 표 입니다. 제도권 언론에서 

이런 세 간 공격 인 표 을 여과 없이 쓰는 건 옳지 않습니다.

꼰 가 존 과 배려가 부족한 사람을 칭하는 거라면 꼰 라는 말 함부로 쓰는 사람들이 나 에 

꼰  된다. 어른이나 선배에 한 기본 인 존 도 배려도 없기 때문에 이들이 나이를 먹고 입

장이 바 면 꼰  될 가능성 매우 높다. 꼰 라는 말 쓰지마라. 이런 황당한 기사로 문화라는 말

까지 붙이니 황당할 뿐이다.

세  갈등 조장하는 이런 기사가 더 오스럽다.

꼰 라는 말은 상당히 이기 인 거라고 본다. 50 에서는 20.30 를 한심한 것들로 보겠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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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 꼰 라는 말은 자기한테 싫은 소리하는 사람인데 멘토는 필요하다 이건 먼 개 소리인지 ㅋㅋ 

언론이 문제라고 본다. 꼰 라는 말을 정확하게 써야지 능에서도 보면 옛날방식이나 잔소리한

다 싶으면 꼰 라는 말을 사용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잘못된 사고 생기는 거라본다. 지 의 

20.30 도 10년후 같이 당할거라 본다. 꼰 라는 말은 옛날방식을 고집하고 강요할 때 쓰는 

거다. 잘못을 지 하거나 옛날 걸 쓴다고 해서 꼰 가 아니다.

분열 조장하는 언론 이런 기사 쓰는 기자가 꼰 들보다 더 큰 문제 아닐까. 

뭔 기사를 세 를 나 기로 쓰냐. 그냥 회사마다 부서마다 웍 좋으면 좋은 일 슬  일 회식해

도 정 일 테고 웍 개 이면 공짜 밥도 먹기 싫은 거지. 꼰 니 은 세 니 나눠 야 의미 

없음.

네 번째 토픽은 「꼰 문화=한국문화」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워드는 ‘강요문

화’, ‘군 문화’, ‘유교’ 등으로 확인되었다. 세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댓 들은 윗사람이라는 이유

로 자신의 의견을 일방 으로 강요하는 문화는 새롭게 불거진 문제가 아닌 원래부터 존재해온 한

국 인 문화라는 의견이 담겨있었다. 이와 련된 댓 의 시는 다음과 같다:

‘요즘 것들은 버릇없다’는 로 내려온 건데..지  은 세 도 나 에 별 수 없지 않겠어?

그냥 나도 꼰 고 도 꼰 고 우리 모두가 꼰 다. 꼰 민국이다 완 .

꼰 문화 = 군 문화. . .군 문화를 사회에서 없애야 한다. . .군사독재의 잔재이기고도 하다.

높임말이 무 발달해서 그래요. 한국어가 문제의 근원입니다. 유교문화, 군 문화 없어지지 않

는 한 답없다. 

식민지시  일본식 체주의가 사회에 깊숙이 자리 잡아 강자의 갑질이 당연시되고 약자가 소신

을 가지면 부 응자로 낙인 히는 세상. 꼰 문화는 여기서 생겨난 거다. 그것이 왜 문제인지도 

모른 채. 나도 다 그 게 살았다며. 은것들은 철이 없다며. 가치 까지 강요당하는 사회. 왜 

이 게 한국의 삶은 피곤하고 힘든지 모르겠다. 그냥 마음 편하게 서로를 존 해주는 서구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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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차라리 부럽다. 군 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꼰 한테 시달리다 때려치우고 사업하니. 

거래처가 갑질하고. 결혼하니 장인어른한테까지 꼰  살이한다. 지 지 한 한국문화.

마지막 다섯 번째 토픽은 「세  갈등은 일부의 문제」이다. 해당 토픽을 구성하는 주요 키

워드는 ‘일부’, ‘개인차이’, ‘ 은꼰 ’, ‘같지않음’ 등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댓 들은 

세  갈등은 모든 MZ세 와 기성세 에게 발생하는 것이 아닌 일부에게서 발생하는 문제라는 

의견을 내세우고 있었다. 이와 련된 댓 의 시는 다음과 같다:

일부 청년들이 모든 청년을 표한다고 할 수는 없죠. 오만함으로 기성세 를 꼰 로 매도하고 

세 이기주의에 물든 자들이 독립선언 33인과 같은 표성을 주장하는 것은 과 망상인 것 같

네요. 지각 있는 청년들이 동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 기성세 의 행동을 갖고 꼰 라는 비어로 세 갈등 부추기는 라시 한국일보와 기 기를 

추방합시다.

물론 일부 지각없는 상사도 있다. 하지만 부분 열심히들 직장생활 한다. 그리고 욕수 의 

말과 불평불만 많은자는 상사가 되면 더했음 더했지  원만한 사람들이 아니다.

꼰  짓하는 상사 극히 일부입니다. 한 윗사람들에게 욕 해 는 사람도 정말 일부입니다. 

부분은 열심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사회 어디나 일부 존재하는 병폐를 가지고 한민국 체가 지옥이라는 표 으로 일반화시켜 자

극 인 말로 선동하려고 하지 말고 배운 사람이라면 서서히라도 고쳐나가려는 명함으로 처

했으면 한다. 불합리한 습이 내 세 에 모두 고쳐지겠는가? 내가 조  그 다음 세 가 조  

고쳐나가도록 바른 방향 제시하고 정 인 사회분 기 형성하도록 분 기 만드는 게 지성이라 

생각한다. 

밤 열시에 카톡하는 장이 한민국에 몇이나 된다고...이런기사 쓰냐? 내 생각에는 별로 없을

듯...있어도...바쁘거나 할 때지....윗사람도 가족과 편하게 보내길 원하지... 가...카톡까지 

하며...시간 낭비하겠는가? 회사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경우이거나. ...특수한 직업군이겠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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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논의

본 연구는 최근 뉴스 미디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MZ세 와 기성세 의 갈등에 을 두고, 

뉴스 기사에 달린 댓 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세 가 빚고 있는 갈등을 하는 온라인 여론의 시

각이 어떠한지 탐색했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갈등의 주체는 2021년 재, 10  후반부터 30  

반에 해당하는 청년과 50  반부터 60  반까지에 해당하는 년이다. 선행연구들은 서로 

다른 사회경제  상황 속에서 성장한 두 세 가 재 부딪히고 있으며, 이들의 상이한 가치 은 

조직 내 불통  괴롭힘 등의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지 했다(박길성, 2011; 원 희·한정

란, 2019; 정해식 외, 2018). 뉴스 기사에선 요즘의 청년세 를 MZ세 라 칭하며, 개인화와 

수평  조직문화를 선호하고 공정성을 시하는 은이들로 묘사한다. 반면, 386세 라 불리며 

불합리한 사회에 맞선 추진력 있는 청년들로 인식되던 기성세 는 꼰 가 되어버렸다. 이러한 세

 갈등을 두고 뉴스 이용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는지, 댓 에 자주 등장하는 주요 단어들과 

댓  원자료를 함께 살펴보며 댓  안에 숨겨진 의미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결과의 

논의 은 다음과 같다.

수집된 댓 은 총 5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토픽에서 문헌 자료

에서 우려했던 것처럼 세  갈등을 엿볼 수 있는 부정  시각이 나타났다. 우선, 첫 번째 토픽은 

MZ세 로 불리는 청년세 를 향한 의견들로 구성되었다. 해당 토픽에 해당하는 댓 들의 내용

을 살펴본 결과, ‘지나치게 개인 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려 하는 이기 인 세 ’, ‘일은 제

로 하지 않으면서 투정만 부리는 세 ’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시간이 흐르면 은 사

람들도 나이가 들 것’이며, ‘이들도 시간이 지나 새롭게 등장할 은이들로부터 꼰 로 불리며 시

에 뒤처졌다는 비난을 받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담겨 있었다. 이러한 내용은 사실 댓 이 달

렸던 기사의 주제  논조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 본 연구의 분석 상인 댓 들은 ‘ 극 이

고 주도 인 MZ세 의 모습’을 다루거나, ‘윗세 와 달리 사회경제 으로 매우 힘든 상황을 살

아가야 하는 MZ세 의 실’을 다룬 기사를 통해 수집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댓 에 드러난 ‘세

 갈등을 일으킨 원인은 청년들의 태도 때문’이라는 의견은 사회 구조 인 문제를 지 했던 선

행연구에서 발견되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다(이재경, 2018; 정해식 외, 2018). 기회의 불평등으

로 인한 불공정/불합리함은 세  충돌을 일으킨 이유이지만, 오히려 개개인이 느끼는 실  측

면의 세  갈등은 외부 환경  여건보다 개인 내 인 특성 탓으로 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와 같은 결과를 두고 볼 때, 세  갈등을 이고 세  간 이해의 폭을 넓 주는 방법을 

찾기 해서는, 재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청년세 ’와 ‘기성세 ’에 한 편견이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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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 (ageism) 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와 동시에, 와 같은 시각을 가진 공

의 주된 특성이 무엇인지에 한 악도 필요하다. MZ세 를 정  혹은 측은한 시각에서 

근한 기사와 달리, 이들의 평소 태도를 부정 으로 바라보는 온라인 여론이 우세했던 까닭은 댓

을 작성한 사람이 구인지와 련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댓  작성

자의 나이와 신분을 악할 수 없었기에 결과 해석에 제한이 따르지만, 이 부분은 후속연구를 통

해 보완되어 명확히 밝 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  주목할 은 ‘언론이 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세 번째 

토픽이다. 물론, 체 댓  가운데는 ‘기사를 통해 사회  문제가 무언지 알았다’, ‘공감 가는 기

사다’ 등 수용 인 측면의 반응도 일부 확인 다. 하지만 해당 토픽에 해당하는 다수의 댓 은 

“(제가)90년 생인데요.”, “난 30  반인데”, “난 50  후반이지만” 등 본인의 나이를 밝히며, 

기사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달리 본인은 평소 회사에서 세  갈등을 크게 느끼지 않는다거나, MZ

세  혹은 기성세 에 한 특징이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주장했다. 오히려 련 댓 들은 ‘일부 

세 의 행동을 갖고 세  갈등을 부추기는’, ‘이 게 기사를 보도하는 자체가 세  갈등을 화할 

수 있다’는 등과 같이 우려와 비난을 표하 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뉴스 이용자는 본인이 속한 

세  특성을 특정 임 안에 가두려는 기사를 읽고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와 같은 댓  반응은, “어떤 문제를 세  차원으로 설명하는 것은 으로 

설득력 있게 들릴지 모르지만, 특정 출생 코호트를 기 으로 세  집단 내부의 동질성에 집착하

는 것은 실제와 다른 성 한 단일 수 있다”는 김선기(2014)의 주장을 뒷받침해 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 로, 본 연구는 세  공감과 연 를 이루기 해서는 미디어의 역할이 

요하다는 을 강조하고자 한다. 물론, 본 연구는 일부 뉴스 이용자가 작성한 댓 을 토 로 

토픽 모델링이라는 기술 (descriptive) 분석을 시행했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미디

어의 향력을 단정할 순 없다. 더욱이 본 연구는 미디어가 세  갈등을 조장한다거나 세  갈등

의 원인이 미디어라는 을 직 으로 보여주지 못한다. 다만, 본 연구에서 확인된 댓  분석결

과와 특정 담론을 생성·강화하는 미디어의 사회  역할을 고려했을 때(Fairclough, 1995), 세

 갈등의 심에 미디어도 함께 자리하고 있음을 간과하기 어렵다. 이번 연구에서는 세  갈등

에 한 온라인 댓  여론의 내용을 악하는 탐색  차원에 그쳤지만, 이러한 미디어의 향력

을 고려해 앞으로 세  연 를 한 미디어의 역할을 발견하기 한 후속연구가 활발히 진행될 

필요가 있다. 

한편으로, 본 연구는 ‘꼰 ’라는 명칭이 반드시 기성세 만을 칭하는 것은 아님을 보여 다. 

이에 한 근거는 네 번째  다섯 번째 토픽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네 번째 토픽에 등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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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꼰 ’라는 명칭은 두 번째 토픽에서 발견된 ‘꼰 ’와 내용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있었다. 즉, 네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댓 들은 ‘요즘의 청년세 와 기성세 가 겪는 갈등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시 가 변하더라도 항상 존재해왔던 일’이며, ‘꼰  문제도 재의 기성세 인 386세

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을 이야기했다. 이러한 의

견은 앞서 첫 번째 토픽에서 확인한 ‘청년세 도 곧 기성세 가 된다’와 유사한 부분이자, “개인

은 시간의 흐르면서 다양한 연령을 거치게 되고, 이로 인해 특정 연령층에 보이는 태도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없어질 수 있다”는 을 이야기한 박재흥(2009, p. 17)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부분이기도 하다. 한, 해당 토픽에 포함된 댓  가운데는 많진 않았지만 ‘꼰 ’라는 단어에 담

긴 권 주의  사고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한 의견들도 제시되어 있었다. 댓  원문  일

부를 를 들면, “나이에 따른 서열문화는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지만, 계질서를 갖추기 해

서는 어느 정도 필요함”, “나이 많은 사람은 은 사람의 자유분방함을 이해하도록 노력하고, 

은 사람은 동시에 기성세 의 질서를 이해해야 함”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첫 번째 토픽 내용을 논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일반 으로 사람들이 인식하는 우리 사회의 세

 갈등은 특정 명칭으로 불리는 코호트 세 에 제한되어 있지 않음을 설명해 다. 

다섯 번째 토픽은 세  갈등을 겪거나 발생시키는 주체는 일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기

성세 라고 모두 다 꼰 는 아니며’, ‘MZ세  에도 은 꼰 가 있다’ 등 개개인에 따라 다르

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두 번째 토픽에서 기성세 를 비난하기 해 자주 언 되던 

‘꼰 ’ 명칭이 네 번째 토픽에서는 일부 청년세 에게도 용되고 있었다. 특히, MZ세 로 분리

되는 20·30세 들이 직  댓 에 자신의 연령 를 직  언 하면서, MZ세 에도 꼰 가 있음

을 이야기했다. 댓 에 힌 내용을 토 로 짐작해볼 때, 재 우리 사회에서 꼰 라는 명칭은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한정 으로 사용되는 것이라기보다 ‘개인 ’이고 ‘동료애가 없는’, 

‘내 일만 끝내고 가면 되는 식의 생각하는’ 개인을 일컫는 용어로 확  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

인다. 이러한 결과는 청년세 와 기성세 가 실 으로 겪는 조직 내 세  차이와 불통의 문제

는 뉴스 미디어에서 지 하는 것과 달리, 기성세 가 가진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혹은 MZ세 가 

추구하는 가치  차이와 같이 세  간 차이의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것만은 아닐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봤을 때, 뉴스 미디어에서 지 하는 특정 세 의 모습과 세  간 갈

등은 실에선 일부 개인의 문제 혹은 살아온 햇수와 련된 연령(age) 차이에서 나타날 수 있

는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선행연구들이 지 한 것처럼 세  간 갈등이 가치  차이에 따라 발생

하기도 하지만(정순둘 외, 2016), 시 가 흐름에도 청년이라고 불리는 이들과 아닌 이들의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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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발생한다는 에서 세  갈등은 나이 차이로 인해 느끼는 불편감일 수 있다. 인간이라면 

구나 나이가 들어가면서 한 번씩 특정 연령을 거쳐 가며, 노화에 따라 인지 ·신체  변화는 

물론 성격과 성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Neugarten, 2018). 한편, 지 까지 연령과 련한 갈

등을 다룬 연구들은 노화에 한 이해 부족 때문에 충돌이 발생한다고 지 하며, 주로 생애 마지

막 주기인 노인층과 비노인층의 문제를 다루는 데 집 해왔다(정순둘 외, 2016). 미디어 연구 

역시 노인의 이미지 재  방식과 그 향력을 밝히는 데 치 되어 있었으며, 세  공감과 통합을 

해선 미디어 속 노인에 한 부정  이미지를 최소화하고 정  측면을 계발해주어야 한다고 

제안해왔다. 연령 스펙트럼을 기존 노인에서 청년  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후속연구에서는 

청년세 와 기성세 의 갈등 문제와 해소 방안에 한 논의를 와 같은 측면에서 새롭게 근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세  갈등을 이기 해서는 각 세 가 경험한 사회문화  가치나 생활방식을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한 방법을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서로를 잘 이해해야 한다는 제안은 지

까지의 연구들이 지속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기도 하다. 련 연구들이 보여  것처럼, 뉴스 미

디어는 사회  담론을 만들어내고, 특정 주제를 이슈화하는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 방정

배·최세경, 2003; 방희경·유수미, 2015; 신진욱·조은혜, 2020). 기사에서 호명하는 특정 세

의 명칭과 특징은 수용자에게 이들을 이해하는 거로 작용하여, 나와 다른 세 를 알아가는 데 

도움을  수 있다. 하지만 특정 세 의 지나친 일반화는 해당 집단에 속한 이들을 하는 고정

념화된 이미지와 태도를 고착화하여 도리어 세  갈등을 악화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더욱이, 재 뉴스 미디어에서 호명하는 MZ세 는 결국 20·30 

은이들과 크게 다를 바 없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세 이기 때문에 MZ세 로 칭한다는 이유

는 우리 사회에서 논의되는 사회·정치·경제  이슈와 무 한 부분이기도 하다. 뉴스 미디어에서

까지 청년세 를 굳이 MZ세 로 부르며, 이들이 어떤 특성을 지닌 사람들인지 정의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뉴스 댓 의 역할과 향력을 시사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들을 보면, 댓 들은 기사 내용과는 무 하게 자신들의 의견을 극 이고 

솔직하게 개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으로, 이러한 결과는 댓  기능이 생김으로 인해 

독자들이 뉴스 기사가 달하는 메시지에 항할 수 있어졌음을 보여주는 부분이기도 하다. 온라

인 뉴스를 읽으면서 댓 도 함께 읽는다는 요즘의 뉴스 소비 행동(한국언론진흥재단, 2018)과 

댓  읽기의 향력(김혜미·이 웅, 2011; 이은주·장윤재, 2009)을 고려하면, 사회  담론을 

구성하는 역할은 뉴스 기사뿐만 아니라 댓 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 독자가 직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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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 댓 은 뉴스와 달리 사회문화  체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에서, 기존 담론에 맞서 새로운 

담론을 제안하는 이용자 권력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은진·강주 , 2019). 뉴스 댓 이 갖는 부정

 측면도 분명 존재하지만, 앞으로 미디어 연구에서는 온라인 여론으로서 댓 에 지속 인 심

을 갖고, 그 역할과 향력에 한 탐구   다른 언론의 역할 등에 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뉴스 기사에 달린 댓 을 분석했기 때문

에, 댓  내용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세  갈등을 하는 한국 사람들의 의견이라고 해석하기엔 

무리가 있다. 뉴스를 읽고 댓 을 작성하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고, 이들은 체로 편향된 정치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고문정, 2018; 최동성·최성은·최용 , 2008). 하지만 앞서 문헌검

토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람들은 특정 이슈에 한 사회  의견이 댓 과 유사하다고 믿는 경

향이 있다(염정윤·김류원·정세훈, 2020; 임혜빈·이병 , 2019).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의 결

과는 소수의 댓 이 다수의 의견으로 번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합할 것이다. 덧

붙여, 본 연구에서는 세  갈등을 다룬 기사를 읽은 후 다양하게 나타나는 온라인 여론의 반응을 

살펴보는 측면에서 뉴스에 달린 댓 만을 분석 상으로 선정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뉴스 기사

의 내용  특성이 유사하 기 때문에 기사 내용을 따로 분석하진 않았지만, 후속연구에서는 뉴스 

기사의 내용  보도방식과 댓  내용의 상호 계를 분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언론사별 정치성향을 고려했을 때 댓  작성자의 성향  그에 따른 댓 의 내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들을 좀 더 세 히 다룰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댓 에 내포된 의미를 질 으로 깊이 있게 해석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

다. 본 연구는 토픽 모델링을 통해 텍스트 분석을 시행한 양  연구로서 기존의 담론분석 혹은 

내용분석 연구와 달리, 댓 에 출 한 상  단어를 기반으로 결과를 해석하 기 때문이다. 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가 문장 길이가 짧고 구어체 심의 댓 이기 때문에, 욕설이나 맞춤법

의 오류, 이모티콘의 사용 등이 많아 단어 정제 과정에 있어 삭제되는 단어들이 많았을 수 있다. 

방 한 데이터로 인해 각 댓 을 세세하게 살펴볼 수 없는 은 빅데이터 텍스트 분석의 한계

이며, 이로 인해 본 연구의 결과는 단지 상의 경향성을 나타내는 차원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한계 을 최 한으로 보완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댓  원문을 분석결과와 함

께 보고하여 해석의 깊이를 높이고자 하 다.

셋째, 본 연구는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MZ세 와의 갈등”에 을 두었기 때문에, 세  

담론의 변화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무엇보다 “MZ세 ”가 

언 되는 기사 주로 데이터를 수집하다보니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활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분

석된 댓 의 양 자체가 다는 제한 이 있다. 상외로 댓 들이 하나의 기사에 치우쳐 작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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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아 댓  수집의 상이 된 기사가 19개밖에 불과했다. 한정된 기간  제한된 기사 

수 등 임의 인 방법으로 뉴스 기사가 선택되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가 한국 사회

를 표하는 세  담론이라고 보기에는 편향의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은 본 연구가 갖는 제

한 이며, 앞으로 후속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세  연 를 한 미디어의 역할을 본격 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진행된 탐

색  연구 기에, 세  갈등 담론에 한 방 한 데이터를 시간  흐름에 따라 체계 이고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다. 온라인상에서 세  담론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는 작업은 세  연

를 한 온라인 뉴스  미디어 공론장의 역할을 논의하기 해 매우 요하다. “MZ세 ”에만 

을 둘 것이 아니라, 세 를 칭한 다양한 명칭을 심으로 온라인 댓 을 장기간 수집해보고, 

세 를 칭하는 용어를 심으로 어떠한 갈등이 오고 가는지 살펴보는 작업도 세  통합을 논의하

는 연구를 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가 가진 한계 을 보완하고, 빅데이터 분석이 갖는 장

을 활용한 후속 연구가 극 으로 진행되길 기 한다.

비록 본 연구가 와 같은 제한 이 있지만, 기존의 인식조사 방법이나 내용분석 연구의 틀

에서 벗어나 인터넷 공간 속 다양하고 자유롭게 표 된 네티즌의 의견을 댓 을 통해 분석했다는 

에서 차별 을 갖는다. 특히, 본 연구의 시도는 특정 이슈에 한 지배 인 여론의 동향을 

측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인식조사 방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뉴스 댓 을 이용한 텍스트 

분석은 자료 수집이 쉬울뿐더러, 원자료 그 로를 양 으로 분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주 을 최소화한 객 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 구조화된 설문이 아닌 뉴스 이용자가 직

 작성한 원문 그 로를 분석하기 때문에, 연구자가 측하지 못했던 새로운 결과가 도출될 가

능성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댓 과 같은 소셜 데이터 분석과 설문 조사는 서로 보완 인 역

할을 하며 사회조사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깊이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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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 살펴본 세대 갈등에 대한 온라인 댓글 여론의 반응

세대 연대를 위한 미디어 역할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안순태

(이화여자 학교 커뮤니 이션미디어학부 교수)

이하나

(이화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연구교수)

정순둘

(이화여자 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는 최근 뉴스 미디어에서 자주 보도되고 있는 청년세 와 기성세 의 갈등에 을 두고, 뉴스 기

사에 달린 댓 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세 가 빚고 있는 갈등을 하는 공 의 시각이 어떠한지 탐색하

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갈등의 주체는 2021년 재, 10  후반부터 30  반에 해당하는 청년과 50  

반부터 60  반까지에 해당하는 년이다. 수집된 댓 은 총 5개의 주제로 구분되었다. 첫 번째 토픽

은 MZ세 로 불리는 청년세 를 향한 의견들로, ‘지나치게 개인 이고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려 하는 이기

인 세 ’, ‘일은 제 로 하지 않으면서 투정만 부리는 세 ’라는 평가가 나타났다. 두 번째 토픽은 기성세

를 향한 의견들로, ‘자기 생각을 일방 으로 강요하는 상사’, ‘잔소리만 하고 쓸데없이 모임만 강조하는 

상사’ 등과 같은 의견이 담겨 있었다. 세 번째 토픽에 해당하는 댓 들은 ‘요즘의 청년세 와 기성세 가 

겪는 갈등은 새로운 문제가  아니며, 시 가 변하더라도 항상 존재해왔던 일’이며, ‘꼰  문제도 재

의 기성세 인 386세 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있었던 우리 사회의 문화’라는 을 이야기했

다. 네 번째 토픽은 세  갈등을 겪거나 발생시키는 주체는 일부에 해당한다는 의견으로, ‘기성세 라고 

모두 다 꼰 는 아니며’, ‘MZ세  에도 은 꼰 가 있다’ 등 개개인에 따라 다르다는 시각이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결과  주목할 은 ‘언론이 세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다섯 번째 토픽이다. 

와 같은 결과들을 토 로, 본 연구는 세  공감과 연 를 이루기 한 미디어의 역할을 논의하 다.

핵심어 : 세  갈등, 세  차이, 뉴스 댓 , 온라인 여론, 토픽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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